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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and managing a program to foster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ve bilingual-bicultural abilities. Four stages of research processes were followed. Firstly, bilingual teacher training was contemplated field experience and preceding research. Secondly, specialist groups reviewed and verified considerations of content validity. Thirdly, seventeen valid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they worked on programs of ten sessions. Fourth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satisfact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as a program that reflects the theory and reality to establish their identity reinforce the capability and arouse the multi-cultur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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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화하면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은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증가로 인해 문화적ㆍ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되었다. 2014년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156만 9,4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8.6%(123,839명)가 증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4)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주 배경이 다른 인구들은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자녀들의 통계이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13%(204,204명)에 해당되며, 그 중 미취학아동(만6세 이하)과 초등학생이 83.9%를 차지한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시기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당장 전국의 모든 유아기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문화교육을 담당해야하는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기 다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거나 한국어교육, 상담 등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주도하에 다문화가족들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복지수혜 대상자로서 여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다문화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다문화가족들은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쟁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전환기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유입 20년, 세계화선언 15년, 다문화정책 5년을 맞아 외국인대책에서 사회통합으로 변화되고 있다. 숙련공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고, 글로벌 인재를 적극유치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쌓는 자원으로서 ‘다문화’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인구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저출산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실업률 상승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이주민들의 비동질적인 언어와 문화가 주요인이다. 단일민족임을 표방하였던 한국인들에게 다른 나라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는 사회통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현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차원에서 비동질적인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이중언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작업들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Kwon, 2009)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초기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아닌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언어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이중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양문화 간 중간 매개자 혹은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문 다문화인력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교육은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의 토대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중언어교수요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으로 현재 이주자(여성)를 활용한 인력양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며 향후 보다 전문화된 기능 위주로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Min et al., 2009). 또한,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강사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중언어강사를 주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의 이중언어강사 교육의 경험과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집단의 검토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 거주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영어조기교육과 둘째, 국외 교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셋째, 국내 다문화자녀의 한국어교육과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통한 이중언어교육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영역인 국내거주 다문화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이다. 다문화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며, 둘째,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망성이 높고, 셋째, 부/모 출신국의 언어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인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2011a)에서는 2011년 1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7개 언어(중국어, 베트남,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다문화자녀를 위한 언어영재교실을 개설하여, 엄마(아빠)나라의 언어습득을 통해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다문화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 중에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10년 7.5%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2년 20%(1,708명)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중언어 사용은 단일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6,842명, 80%)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중언어사용자 중에서도 주언어는 한국어(7,849명, 93%)인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 이러한 실태가 나타난 것은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초기 동화주의(assimilation)입장에서 현재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는 이주한 여성 혹은 남성이 자신들의 문화표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중언어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진 이유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중도입국자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탓일 수 있다.

        이중언어와 관련된 연구들은 외국어로서의 국어교육학, 언어재활과 관련된 언어학, 외국어 계열의 이중언어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중언어 환경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의 특징과 이중언어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이중언어ㆍ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Kwon, 2009; Lee, 2011; Park, 2007; Park et al., 2012). 선행된 문헌에서는 이중언어ㆍ문화 환경이 다문화자녀들의 적응에 위험요소가 아니며 발달에 기여하는 역량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다문화자녀들의 언어를 둘러싼 쟁점인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언어발달지연, 학교 부적응 등의 우려와는 달리 이중언어 사용여부에 따른 아동의 언어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

        하지만, 다양한 학계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는 달리 다문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ㆍ가족학 분야의 학문적 고찰이 부진하다.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아동ㆍ가족학 분야의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아동ㆍ가족학의 연구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주제가 소외된 이유는 국어교육학, 외국어계열학문, 언어병리학 등 언어학적으로 특수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거나 이중언어교육이 다문화교육 안에 부속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다문화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중언어 정책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언어 환경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부모-자녀가 이중언어로 상호작용하고, 다문화자녀들이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향후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핵심인물로 다문화자녀들을 양성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의 다문화동향이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도래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실태에서 결혼이주민의 언어와 정체성 문제, 자녀양육 문제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Hwang, 2012)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ㆍ가족학 분야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됨 따라 전환기적 가족의 변화를 맞은 이 시점에서 다문화가족들의 부모-자녀관계는 물론, 아동발달에 직ㆍ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중언어로 적극 활용된다면 자녀들의 다양한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감수성과 체계적인 이중언어ㆍ문화능력(bilingual & bicultural literacy), 간문화적 태도(intercultural attitude)를 함양시켜 가정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돕고, 이주민과 원주민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언어ㆍ이중문화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해 다문화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총 4단계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연구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tudy procedure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선행연구고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의 4단계를 거쳐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이중언어강사 교육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도와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현황, 관련 지원프로그램,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립하는 기초과정이 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인 이중언어교육 현장 실무자 2인, 이중언어 교육 전문가 1인, 아동ㆍ가족학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ㆍ검토를 거쳐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 활동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로서의 한국어실력(듣기, 읽기, 쓰기)을 검토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였고, 1차에서 선발된 대상자에 한하여 2차 면접(말하기)을 실시하였다. 최종 17명의 이중언어강사를 선정하여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Ⅲ.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1. 프로그램의 철학적 관점   
        다문화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딜레마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념상의 갈등으로 표출된다(Yang, 2008). 이중언어교육은 언어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이념의 딜레마는 이중언어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문화교육 방향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6)가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정책은 학교적응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제도,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ㆍ문화적 배타성을 감소하기 위해 교과서를 검토ㆍ분석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민족 요소를 발췌ㆍ삭제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차기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ㆍ다인종 교육요소를 반영하여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의 이해ㆍ존중ㆍ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이 아닌 다인종ㆍ다문화사회에 도래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그 이면에는 단일민족주의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상호갈등을 일으킬 가망성이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동화주의보다는 다원주의가 다문화사회에서 상호 공존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에 찬성하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정립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등의 논의가 충분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러한 정책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장애, 인종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언급된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활용되는 매체 등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궁극적 목적 혹은 중요한 가치에 따라 그 내용과 차원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가치와 목적은 상호공존에 대한 개념이다.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 사이에 상호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수자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 및 태도표명의 상이함을 인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Tschong, 2009). 하지만 다수가 문화적 소수자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 등의 상이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상호공존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초기 다문화교육의 관점이었던 배척주의(nativism), 용광로주의(melting pot), 동화주의(assimilation) 등의 접근은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소수만이 배우고, 소수들만이 문화를 받아들여야함에 있었다. 이러한 소수들을 위한 일종의 특수교육은 다수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소수와 다수를 이분화하고 ‘우리’ 혹은 ‘함께’ 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저지역할을 한다. ‘다양성 존중’ 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방향은 소수자를 위한 특수교육으로서가 아닌 소수와 다수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화를 전달하는 대표적 도구 중 하나인 언어를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혹은 다중언어교육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지만 이중언어, 다중언어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교과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다(Yang, 2008). 때문에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문화적 다양함은 문화적 배경, 가치, 관습, 편견에 따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중언어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Kwon,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공존의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소수와 다수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실질적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취업자원으로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접근 
        본 연구는 상호공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두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이중언어강사 교육의 큰 틀은 Banks(2008)의 다문화교육 구성요소를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 및 집단의 사례와 내용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교과나 학문에 등장하는 주요개념, 원리, 일반화, 이론들을 설명하는 내용통합이다. 둘째, 공평한 교수법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민족, 사회계층 출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위해 여러 문화ㆍ민족에 부합된 교수법을 사용한다. 셋째, 지식구성의 과정이다. 교사는 교과나 학문영역에 담겨있는 문화적 준거, 관점, 편견 등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편견 감소이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나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인종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문화 집단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제시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 외 Choi et al.(2010)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ㆍ학습의 목표인 다양성, 정체성, 문화창조성, 평등ㆍ정의, 시민성의 틀을 참조하였다. 한편, Boutte (1999)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생태학적 입장, Reach Foundation 모델을 사용하여 과정적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생태학적 입장에서의 다문화 개념은 가정, 학교, 사회, 직장, 그리고 수많은 다른 차원의 요인들이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Reach Foundation모델의 다문화주의는 자기인식의 단계, 차이점에 대한 정서적 반응, 문화적 상호작용 양식, 교수 접근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문화교육의 기본방향은 이중언어교육의 방향과도 상호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Kwon(2009)은 이중언어교육이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업성취 능력향상, 자아정체성 확립,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은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이중언어강사 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이중언어강사 교육이다. 이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이중언어강사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 교직, 전공, 실습의 4원 체제를 기본 틀로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화 탐방, 한국어 능력 신장,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수법, 교육연극, 다문화 사회와 이중언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research institut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는 자를 이중언어강사로 명명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신규강사일 경우 1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1b), 교육과정은 수준별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육평가, 교육공학 등 교육학 탐색과정, 발음교육론, 문법교육론 등으로 구성된 교과교육 탐색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2).

        이들의 교육과정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즉, 이중언어화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표출과 관련하여 정체성 확립이나, 역량강화에는 상대적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편견을 개선하여 다문화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다문화교육 구성요소를 종합하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중언어강사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자아정체성 확립, 역량강화, 다문화인식으로 구성하였다.

      

      
        3.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쟁점
        최근 들어 세계 언어교육의 두드러진 변화는 첫째, 언어교육이 문화교육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국어 교육을 확고히 하면서도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이중ㆍ다중언어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Park, 2007). 이중언어 교육이란 학습대상자들에게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하기도 하지만 두 개의 언어를 통한 교육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언어’ 라는 용어의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한 여성 혹은 남성의 모국어를 자녀들이 사용하는 경우 이중언어라고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집단 중 다수가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이유에서 일 수도 있고, 비교적 단기간 체류를 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뤄 장기간 체류를 하는 집단이므로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국제결혼가정들을 중심으로 이중언어 환경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이중’이란 단어가 갖는 복수의 개념이다. 이중언어교육의 의미가 ‘두 개의 언어능력을 위한 교육’과 ‘두 개의 언어로 하는 교육’이란 의미 외에도 ‘외국어’로 보느냐 ‘제2언어’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중언어에 대한 용어도 이중언어, 계승어, 모국어, 모국계승어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언어강사가 되어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중언어교육은 결혼이민자 자녀들로만 구성된 소수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아닌 소수와 다수를 포괄하는 이중언어교육이며, ‘두 개의 언어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소수와 다수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의 교육목표이며, 소통의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언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자에 따라 태생부터 복수 언어 환경(multilingual condition)인 경우와 단일 언어환경(monolingual condition)의 경우가 있어 그에 따라 방향과 수준이 달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자녀들도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가 제2언어 일 수도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현재 한국의 다문화자녀들은 한국어가 제1언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다문화자녀인 소수자들과 다수의 비(非)다문화학습자 모두에게 이중언어는 ‘외국어로서의 제2언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에서 이중언어교육은 소수와 다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언어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들의 학교 현장 교육활동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국제 이해교육, 외국어 교육이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중언어 교육이다(Kim, 2011). 이중언어강사의 자격규정은 교육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중앙관리기관인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영재교실의 이중언어강사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4급 이상인 대졸 이상 학력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1b).

        이상으로 이중언어 교육현장에서의 실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자녀와 비(非)다문화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이중언어 교육과의 차이점은 이중언어교육 시 소수와 다수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며, 이중언어 교육을 외국어로서의 언어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또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였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강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수업의 실제를 익히는 역량강화, 반편견 교육으로 진행되는 다문화인식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가지의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의 전문화, 특성화,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Ⅳ.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자아정체성 확립(1회기, 10회기), 다문화인식(2회기, 10회기), 역량강화(3～9회기)로 구성하였다. 자아정체성확립에서는 강사로서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자아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다문화인식에서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역량강화에서는 문학, 역할놀이, 음률, 교구제작, 이중언어교수-학습, 실습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언어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소양을 다지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즉, 출신국과 언어를 국한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본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연령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인 학령기 시기의 자녀들로 제한한다. 이는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14)의 연구에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83.9%를 차지한다는 통계에 근거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방법의 이중언어교육방법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국가 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선입견 등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진행되며, 회기별 프로그램 활동시간은 4시간이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Table 1>과 같으며,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구 예시는 [Figure 2]와 같다.

        
          <Table 1> 
				
          

          
            Bilingual lecturer training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Session
              	Components
              	Theme
              	Name of program
              	Content of training & activities
            

          
          
            	1 
            	Establish self-identity
            	Training for establishing identity as lecturers 
            	I am a bilingual lecturer
            	ㆍGoal: Trainee will establish her identity as a competent and confident person. 
ㆍActivity: Reflecting one's unique characteristics, trainees introduce themselves as bilingual instructors.  
ㆍMaterial: PPT material about the role and need for bilingual lecturers. 
          

          
            	2
            	Multicultural awareness 
            	Anti-prejudice training 
            	Crash! Crash!Breaking down prejudice
            	ㆍGoal: Trainee will understand that 'difference' is different from 'discrimination' and gain understanding of diversity among people. 
ㆍActivity: Share thoughts after watching anti-prejudice children's story and video, and discuss how they can be connected to bilingual education. 
ㆍMaterial: PPT material on anti-prejudice education, activity materials. 
          

          
            	3
            	Empowerment 1(Bilingual education through literatures) 
            	Understanding diversity of culture 
            	Bilingual storytelling 
            	ㆍGoal: Trainee will understand about children's stories and learn ways of storytelling. Trainee will be able to tell the story in her native language. 
ㆍActivity: Watch storytelling demonstration, learn storytelling methods, and then change and deliver the story bilingually. 
ㆍMaterial: Illustration/picture materials for POP-UP storybook『Red apple』
          

          
            	4
            	Empowerment 2 (Bilingual education through role-playing)
            	Community awareness 
            	Bilingual children drama
            	ㆍGoal: Trainee will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children drama and be able to express them. Trainee will be able to change and deliver children's story into children drama
ㆍActivity: Use the story from previous session and change it into a children drama, and present it. 
ㆍMaterial: picture materials of animals, picture materials of fruits.  
          

          
            	5
            	Empowerment 3 (Bilingual education through tunes)
            	Under-standing language parity 
            	Finger playing, chanting, singing go! go! go! 
            	ㆍGoal: Trainee will engage in activities of interchanging and expanding language through various teaching methods (finger play, chanting, and singing). Trainee will gain expressiveness and imagination by using the rhythmic quality of language. 
ㆍActivity: Express finger plays, chants, and songs for each theme in both Korean and native language. 
ㆍMaterial: Activity materials for finger plays, chants, and songs in each theme.
          

          
            	6
            	Empowerment 4 (Bilingual instruction & learning)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 language development 
            	Writing detailed lessons plans
            	ㆍGoal: Trainee will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stage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receiving bilingual education, and write appropriate lesson plans. 
ㆍActivity: Write lesson plan according to the theme of choice after receiving training on child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ㆍMaterial: Materials related to child developmentand language development, samples of lesson plan.
          

          
            	7
            	Empowerment 5 (Bilingual instruction & learning) 
            	Making learning materials 1 
            	Self-made teaching tools/materials 1 
            	ㆍGoal: Trainee will make teaching tools/materials necessary for bilingual education.
ㆍActivity: Make teaching tools/materials according to lesson plan by theme. 
ㆍMaterial: Colored paper, colored construction paper, cellophane sheets in various colors, markers, colored pencil, foam ball, scissors, glue, laminating sheets, valcro strips. 
          

          
            	8
            	Empowerment 6 (Bilingual instruction & learning)
            	Making learning materials 2
            	Self-made teaching tools/materials 2 
            	ㆍGoal: Trainee will make teaching tools/materials necessary for bilingual education. 
ㆍActivity: Make teaching tools/materials according to lesson plan by theme. 
ㆍMaterial: 2 fly swatters, flannel sheets, 2 styrofoam ball, sparkling sand (gold, silver), hot glue, stringed beads 
          

          
            	9
            	Empowerment 7 (Practical training) 
            	Practical training through trial lesson
            	Individual trial lesson 
            	ㆍGoal: Trainee will carry out trial lesson based on her written lesson plan and using self-made teaching tools/materials.
ㆍActivity: Carry out trial lessons by country.
ㆍMaterial: Individual lesson plan and teaching tools/materials. 
ㆍConduct trial lesson evaluation by field experts/ practitioners. 
          

          
            	10
            	Establish self-identity & Multicultural awareness 
            	Community awareness 
            	I am a culture connecter! 
            	ㆍGoal: Trainee will improve bilingual teaching ability through evaluation of trial lesson presentation. Trainee will share thoughts about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as a bilingual lecturer.
ㆍActivity: Discuss about thoughts on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as a bilingual lecturer after receiving specialists' supervision for trial lesson presentation.
ㆍMaterial: Supervision evaluation sheet 
          

        

        

        
          
          

          [Figure 2] 
				
          

          
            Teaching tools used in the program
          
          

          

        

      

      
        2. 프로그램의 적용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자아정체성 확립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1회기)과 다문화인으로서 공동체인식(10회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1회기 수업에는 이중언어 강사로서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 출신인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특징을 살려 이중언어 강사로서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중언어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국사회에서 이중언어강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중언어 강사로서 자신의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0회기에 진행된 자아정체성 확립은 교육 종료 후 변화된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정체성과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다문화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편견 교육(2회기)과 문화연결자로서의 공동체인식(10회기)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점차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반편견 교육(anti-bias education)이다. 이중언어 교육의 주 대상인 아동들에게 이중언어와 문화를 전달해야 하는 이중언어강사 교육과정에 반편견 교육이 다문화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용된다면 개인의 선입견이나 문화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다. 반편견 교육은 자신있고 폭넓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불의에 맞서 자신과 타인을 변호할 수 있다(Park et al., 2011).

        이를 위해 2회기에서는 ‘차이’와 ‘차별’이 다름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편견 동화의 영상을 보고 학습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반편견 프로그램을 이중언어교육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해 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 시 문화연결자로서의 변화된 다문화인식을 점검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해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과 같은 공동체인식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역량강화1(3회기)은 문학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빨간 사과(Nakano Hiro Dhaka, 1988)의 동화내용을 재구성해 과일동화(水果童話)라는 제목으로 활용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은 등장인물인 동물들이 힘의 세기에 따라 사과를 빼앗기지만, 결국 힘없는 동물이 먹게 된다는 동화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보다는 나라별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였다. [Figure 2] 에는 수업시간에 활용된 이중언어(중국어부분) 교구를 제시하였다. 이 교구를 활용하여 동화구연 시연과 동화구연 방법을 배운 후 동화의 내용을 한국어ㆍ모국어로 표현하면서 이중언어로 하는 동화구연방법에 대해 교수능력을 증진시켰다.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책들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이다(McCarty, 2007).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 교수 역량강화2(4회기)를 위해서 역할놀이를 통한 이중언어교육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사회현상에 대하여 극화활동과 토의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해보는 역할놀이 수업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자발적 문제해결력을 높여주고, 집단의식의 향상과 언어능력, 가치관 배양에 도움이 된다(Koo et al., 2010). 동화를 이중언어 동극으로 재현하는 활동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토의하는 과정의 역할놀이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관점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수업이 된다.

        셋째, 음률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방법으로 역량강화 3(5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언어를 상호 교환하고, 언어의 확장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특히, 리듬을 살릴 수 있는 손유희, 챈트, 노래를 한국어ㆍ모국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본국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다른 나라의 언어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수업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 중점을 두었다.

        넷째, 역량강화4(6회기)의 수업에서는 이중언어교육 대상인 아동의 발달과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아동발달 및 언어발달의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본 회기의 프로그램은 이중언어강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체계적인 수업을 계획하기 위한 수업이다.

        다섯째, 역량강화5(7회기)와 역량강화6(8회기)은 이중언어교육 시 필요한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다. 수업계획안 작성에 따라 주제별 수업에 맞게 필요한 교구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색깔, 인사, 동물 등의 주제별 수업을 위한 교구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단어 빨리 말하기 게임(7회기), 색깔 발바닥 치기 게임(8회기) 등에 필요한 교구를 제작하였고,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본 회기를 활용할 시에는 학습자의 요구도에 따라 다양한 주제별 수업이 가능하다.

        여섯째, 역량강화6(9회기)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개인별 작성한 수업계획안을 바탕으로 교구를 활용하여 이중언어로 모의수업을 하였다. 개인별 진행되는 실습은 실제 수업을 위한 모의수업으로 수업지도 경험을 통해 현장적용의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 개인별 모의수업은 현장전문가, 이중언어 교육과정 실무자,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작용, 수업설계 및 구성, 동작 및 율동, 교구준비, 표정, 목소리, 자세 총 7가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영역별 점수는 1점으로 하며, 기본점수 3점을 더하여 총 10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참여자들의 총점은 130점이었으며, 평균 7.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서는 공동체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아정체성 확립과 다문화인식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변화된 이중언어강사로서의 정체성과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모의수업 시연에 대한 피드백과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총 17명으로 국가별로 일본6명, 중국6명, 러시아1명, 베트남1명, 필리핀1명, 몽골2명이었다. 연령은 2명은 20대, 나머지는 모두 30대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모두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문항은 총 8문항으로 가족생활의 도움정도, 프로그램의 진행, 진행환경, 참여시간 등에 대한 문항들이었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였으며, 점수는 최소 8점에서 최대 40점이다.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4.77점으로 나타났으며, 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9점), 프로그램 시간(10회기/40시간)이 짧은 것에 대해 만족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5점). 서술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타의견에 있어서는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기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자료의 필요성, 취업과 연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사례, 학습대상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10회기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다소 짧다는 의견들이었다. 차후 프로그램 교육 시 장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 후 추후모임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역량향상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이중언어를 교수할 수 역량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인으로서의 인식이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에 녹아있었던 정체성, 문화, 의식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잊어버렸던 모국문화를 다시 꺼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중언어를 세계화 되어가는 과정의 하나라 여기고,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편견이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다양한 국가들로 혼합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알게 되었으며, 한국 사람들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육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이중언어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다문화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 이중언어 교수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회기 중 역량강화 회기가 가정 내에서나 밖에서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국가별 언어수요도가 다르며, 배운 후에도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취업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교육 후 스스로 계획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이를테면 책, CD, 동영상, 온라인 수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 한국교육과정에 대한 체험학습이나 동영상 교육이 이루어져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다문화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하기를 희망하였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현장경험과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정체성확립, 다문화인식, 역량강화의 3영역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원자모집 및 선정의 과정을 거쳐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종결 후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만족도 조사는 8가지 영역의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추후모임에서는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적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할 연구자, 현장실천가들이 프로그램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전문인력을 교육한다는 틀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한다면 적용 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 결혼시기, 결혼형태, 연령, 자녀유무, 가족의 지지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취업현장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대상준거를 결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이다. 때문에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전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다문화가족들은 주말에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가족캠프,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이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중언어강사라는 것이 전문인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후 교육기관의 취업을 고려하여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한다. 이 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공지해야하는 구비서류로는 본국에서의 학교 졸업증명, 각종 자격증, 수료증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는 240,20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난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4). 이와 같은 통계는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할 때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본 프로그램에서도 중국(6명)과 일본(6명)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현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신국에 대한 문화 소개와 언어표현을 할 때 있어서 고른 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문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프로그램 진행 시 자신을 소개하거나, 토의하고, 모국문화를 표출하는 것에 만족감을 보였는데, 다소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 자신감이 생기고, 이중언어에 대해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 변화된 점이라고 토의하였다. 또한, 본국의 문화 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 시 모집된 참여자들의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장기적 운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정체성, 다문화인식, 역량강화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다. 10회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중언어와 관련된 연구들과 시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참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돌보미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돌보미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활용해 정보 수집은 물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돌봄 지원을 받았었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일정한 한국어능력이 되고,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어린이집ㆍ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다른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였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를 바랐으며, 실제수업의 참관수업에 대한 제안이 나왔었다. 또한, 지면으로 구성된 이론식 수업보다는 동영상, 동화, 신문,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PPT수업자료, 교구자료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고, 다양한 매체, 감각교구를 활용해 교수자료를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이해하기 용이하며, 이중언어수업의 주 대상자인 아동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6가지 영역의 다양한 교수법으로 진행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실제 수업을 할 경우 유용할 것이며,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용성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할 연구자 혹은 현장실천가들은 이점을 유의해 프로그램 운영 시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권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으며, 이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진행자가 동일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현재 한국에서 이중언어강사를 육성할 지도자는 매우 부족하며, 지도자의 실태, 인식, 요구도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학계의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경험의 다문화 전문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의 정체성 확립, 다문화인식, 역량강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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